
한화L&C, 협력기업 자금난 해소 앞장

한화L&C(대표 최웅진)가 중소 협력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.

건자재 및 소재 새산기업인 한화L&C는 협력기업 200여 곳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을 80%에서 100%로 높였

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.

아울러 모든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를 30일 이내에 마쳐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원자재

가격 인상분을 납품가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.

9월 충북 음성군에서 착공한 종합 소재 공장인 한화 L&C G-테크에 일부 협력기업을 낮은 임대료로 입주시

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

한화L&C 관계자는 “중소기업 상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협력기업 동반성장 협의

체를 만들어 진척 상황과 지원책을 수시로 점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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